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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자사주 롯데 매각 “불확실”
미래에셋, 결합효과는 긍정적 … 호남 대규모 투자 독자인수 어려워

미래에셋증권은 7월19일 S-Oil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롯데그룹 매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제반여

건으로 볼 때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 목표가 9만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양사간 결합효과에 대해서는 “호남석유화학 등 롯데 석유화학계열사들은 나프타

(Naphtha)의 자급 및 수직계열화라는 측면에서, S-Oil은 3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제2고도화 설비 건설자

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Win-Win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긍정적 효과를 떠나 인수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

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롯데그룹 석유화학계열사들의 연결기준 순현금 흐름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호남

석유화학이 이미 향후 3년간 6400억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상태여서 독자 인수주체가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S-Oil 자사주 28.4%의 가치가 2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1조원 이상 순현금을 가진 롯데쇼핑의 개

입이 요구되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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